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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황사 일주문을 넘어 ‘마음을 버리는 108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108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서 마음속 번뇌를 하나씩 벗어던진다. 108계단을 오

르고 나서야 천왕문에 도착한다. 천왕문에서 윤장대

를한바퀴돌린다.윤장대는불교경전을보관하는회

전식 경장(經藏)으로, 불가에서는 윤장대를 한 바퀴

돌리면경전을한권읽는것과같다고여긴다.

108계단을 오르면서 번뇌를 여의고 윤장대를 돌리

며 부처님의 말씀까지 가슴에 새겼으니 부처님을 만

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자하루를 지나면 미황사의 중심공간이다. 미황사

는 절마당을 가운데 두고 븮ㅁ븯자형으로 건물이 배치

돼있다.자하루에서볼때정면에대웅보전(보물제9

47호)과 응진전(보물 제1183호) 같은 전각들이 자리

했고,그뒤로달마산암봉이병풍처럼펼쳐진다.

미황사는 대웅보전과 응진전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의 건물이 근래에 증축됐지만 오래된 건축물처럼

달마산과조화를이뤘다.돌계단과경사지에쌓은돌

축대까지도 바위봉우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현재는 대웅보전이 보수중이라서 마당에 가건물로

임시법당을 지어놓아 미황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없다.

미황사 부처님께 참배하고 도솔암 방향으로 걷는

다. 도솔암 가는 길은 언제가도 포근하다. 아름드리

소나무를비롯한다양한수종의나무들이그윽한분

위기를 연출해주는 길은 조용히 사색하며 걷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길은 부도암 입구에서 오솔길로 바뀐

다.

오솔길로들어서기전에부도암부터들른다.

부도암으로 들어가는데 부도밭이 눈길을 끈다. 부

도밭에는24기의부도와부도비가서있고,뒤쪽에는

낮은담장을둘러놓았다.이곳부도와부도비들은특

별히빼어난것도없이모두고만고만하다.전체적으

로소탈하면서도정갈한것이청렴하게살아온선승

들의모습을보는것같다.

부도암 역시 공룡의 등줄기처럼 솟은 바위봉우리

들을등지고바다를바라보고있다.부도가있는암자

라는뜻에서부도암이다.부도암에서서멀리서다가

오는진도앞바다를바라본다.암자주변의울창한숲

너머로바라보이는푸른바다가평화롭다.

부도암에서 도솔암 방향으로 숲속 오솔길을 걷는

다.울창한숲으로뒤덮인오솔길은완만하고고요하

다.길위에는낙엽이수북하게쌓여있다.부스럭부스

럭 낙엽 밟는 소리가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푹신

한흙길을걷다가중암너덜을만난다.

너덜 위쪽에는 어김없이 바위봉우리가 솟아있다.

너덜에서바라보니진도와해남사이에형성된바다

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중암너덜에서 바라본 해남군

송지면의야산과농경지,진도앞바다의모습은아름

다운풍경화한폭이다.

중암너덜을 지나니 도솔암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

온다.남파랑길은도솔암을거치지않아오늘은도솔

암까지가파른길을올라갈필요가없다.

삼나무편백나무숲길을지나산아래마봉리로통

하는 임도를 만난다. 달마산 둘레길인 ‘달마고도’는

여기에서헤어진다.

몰고리재에 도착했다. 몰고리재부터는 능선을 따

라서간다. 수많은 바위봉우리로 이뤄진 달마산과 달

리포근한육산이땅끝까지이어진다.능선은땅끝기

맥에서도 마지막 구간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산줄기다.

한참을 걷다보니 몰고리재 이후 처음으로 전망이

트인다.발아래로통호마을과주변들판이정답게다

가온다.통호마을뒤로펼쳐지는다도해는넓고잔잔

하다. 길쭉하게 펼쳐진 백일도 뒤로 횡간도븡노화도븡

소안도븡대모도븡청산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푸른바다에아름답게그림을그려놓았다.

산줄기는 남서쪽을 향하여 길게 뻗어나간다. 능선

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고도를 낮춘다. 한반도 남쪽

끝에있는산이라나무의종류도난대림과온대림이

섞여있다.모처럼서해바다가모습을드러내준다.서

쪽산자락바닷가에송호리가포근하게자리하고,송

호리뒤편 바다에어란진항앞에떠 있는 작은섬 어

불도가바라보인다.어불도뒤편서해바다한가운데

에서진도가아련하게다가온다.

산줄기 동쪽에서는 완도 본섬까지도 모습을 드러

내준다.완도상왕산이해남군송지면낮은산줄기너

머로우뚝솟아하늘과경계를이뤘다.남파랑길마지

막구간인90코스가지나는산줄기에서바라볼때동

쪽은 남해바다, 서쪽은 서해바다다. 3면이 바다를 이

루고 있는 해남반도는 남해바다와 서해바다에 맞닿

아있다.

얼마나걸었을까?한반도마지막봉우리갈두산사

자봉과 땅끝마을이 가까워졌다. 사자봉에는 땅끝전

망대가세워져있다.금방도착할것같던땅끝전망대

는중간에또하나의봉우리를넘어야한다.

망집봉(165m)인데 이 봉우리에 팔각정자가 서있

다. 정자에서 바라보니 북쪽으로 달마산에서 이어져

온산줄기가앞서거니뒤서거니다가오고,나머지삼

면은바다로둘러싸여있다.

땅끝전망대주차장을지나갈두산사자봉(156m)에

설치된 땅끝전망대로 올라선다. 땅끝전망대에서는

진도에서완도에이르기까지서남해의풍경이파노

라마처럼펼쳐진다.

땅끝마을앞바다에떠있는흑일도와백일도는손

에 잡힐 듯 가깝고,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 청산도를

비롯한수많은섬들이드넓게다도해를이뤘다.

땅끝전망대에서는일출과일몰을모두볼수있고,

맑은날에는제주도한라산까지보인다.사자봉에세

워진전망대는9층높이로타오르는횃불의역동적인

이미지를형상화해통일의염원을담고있다.백두산

에서 시작돼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전북

장수영취산에서금남호남정맥을분가하고,이후호

남정맥으로 뻗어나가다가 전남 화순과 장흥의 경계

지점인곰치근처노적봉에서땅끝기맥으로분기해1

23㎞를달려이곳땅끝에서바다로스며든다.

땅끝전망대에서 가파른 데크계단을 따라 내려가

바닷가에닿는다.북위34도 17분 32초.한반도마지막

지점에땅끝탑이서있다.

땅끝은 한반도의 끝이면서 바다에서 한반도로 올

라서는시작점이다.땅끝탑이있는이곳은바다를향

해뱃머리처럼튀어나와한반도의끝을이루는데,여

기를해남각이라한다.해남각은서해와남해를가르

는분기점이다.남파랑길이끝나고,서해랑길이시작

된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시작해 남해안을 따

라 1천470㎞를 달려온 남파랑길 90개 코스가 땅끝탑

에서대단원의막을내린다.

기나긴여정속에는아름다운자연이있고,조상대

대로이어져온마을과그속에서살아온사람들의혼

이서려있다. <장갑수븡여행작가>

남파랑길90코스

한반도최남단땅끝에서1천470㎞여정이끝나다

산줄기동쪽에서는완도본섬까지도모습을드러내준다.완도상왕산이 해남군송지면낮은산줄기너머로 우뚝솟아하늘과 경계를이뤘다.남파랑길마지막 구간인90코스가지나는산줄기에서바라

볼때동쪽은남해바다,서쪽은서해바다다.

땅끝전망대에서는진도에서완도에이르기까지서남해의풍경이파노라마처럼펼쳐진다. 북위34도17분 32초.한반도마지막지점에땅끝탑이서있다.

미황사천왕문에있는윤장대.

중암너덜. 너덜 위쪽에는 어김없이 바위봉우리가 솟아있다. 너덜에서 바라보

니진도와해남사이에형성된바다가잔잔하게펼쳐진다.

부도암역시미황사와마찬가지로공룡의등줄기처럼솟은바위봉우리들을등지고바다를바라보고있다.

▲남파랑길 90코스는 1천4

70㎞에이르는남파랑길마지

막코스다.달마산미황사에서부터시작된남파랑길90

코스는한반도의마지막산줄기를따라한반도최남단

땅끝까지이어지는상징적인구간이다.

※코스 : 미황사천왕문→부도암 입구→도솔암 갈

림길→몰고리재→땅끝호텔→땅끝전망대→땅끝탑

※거리,소요시간:13.9㎞, 6시간소요

※출발지내비게이션주소:미황사주

차장(해남군송지면미황사길164)

※여행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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